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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지난 4월 개최된 전국 임원 및 지회·지부장단 회의에서는 개선발전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포함하여 협회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
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 지역 지회·지부의 현 상황과 협회의 미래를 위한 많은 의견을 들었
습니다.

회의에서는 현재 협회가 직면한 시급한 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회 방식 변경, 회원 수의 감소, 공모전 및 촬영대회 규정 변경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장
시간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실제적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외부에서 협회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
하고 있습니다. 타 단체 및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진예술의 위상을 정립하는 일
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협회의 역할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 입니다.

시대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60년의 위대한 역사라는 과거가 밝은 미래로 이어지기 위해서
는 관습과 관행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우리 협회가 올바른 방향으
로 변화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나처럼 많은 관심과 성
원을 보내주실 부탁드립니다.

2024년 5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유 수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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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에서 본 세계 현대 사진의 흐름

빛과 시간 그리고 인간

KYOTOGRAPHIE2024 international 
photography festival이 2024. 4. 13. 오픈
되었다. 이번 축제는 5.12까지 일본 교토 전
시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사진축전 탐방은 
본 협회 월간 한국사진 편집장 노성진, 홍익
대학교 대학원 김정현 교수, 충무로 월포현
상소 김평산 실장과 4. 14 ~ 4.17, 3박4일 
일정으로 이번 KYOTOGRAPHY2024 탐방
을 하였다. 
이번 탐방은 도서출판 피알에이드 윤상섭 
대표의 후원과 자체경비 충당을 통해 본 협
회 대한민국사진축전 발전 방향 모색 및 사
진예술 교육 활성화를 통한 K-PHOTO 세
계화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에 이번 사진축전 탐방 연재 및 참여작가
의 작품을 게재, 현대사진의 흐름 파악과 함
께 본 협회 회원들이 사진예술 현대화 흐름
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현대 사진은 인간과 문화 그것을 잉태한 빛과 시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도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교토 그래피 2024에서 만난 작가들을 작품 경향으로 세계 사진의 흐름을 진단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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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시회는 브라질 예술가 클라우디아 안두자르(Claudia Andujar)와 브라질 원주민 야노마미족의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이는 일본 최초의 전시회입니다.
야노마미족은 아마존에서 가장 큰 토착 집단 중 하나이며 베네수엘라에서 브라질까지 뻗어 있는 지
역에 살고 있다.
클라우디아 안두자르는 1931년 스위스에서 유태인 아버지와 가톨릭 신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
어나 루마니아의 트란실바니아 지역에서 자랐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후, 안두하르는 1946
년에 뉴욕으로 이주했다. 9년 후, 그는 브라질의 Mr./Ms. Paulo로 이주하여 사진작가로서의 경력
을 시작했다. 사진작가로서 Andújar의 특별한 관심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역 사회에 있었습니다. 
1971년, 안두자르는 브라질 북부의 야노마미족 거주 지역을 처음으로 방문한다. 이 만남은 안두하
르의 필생의 작업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녀에게 예술은 야노마미족의 인식 제고와 정치적 행동의 
도구가 되었다.
샤먼 다비 코펜나와(Davi Kopenawa, 1956년생)는 야노마미족을 대표하는 주요 인물 중 한 명이
다. 1967년 야노마미 공동체를 강타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홍역 전염병의 생존자인 
코페나와는 1970년부터 비원주민 사회의 탐욕과 폭력으로부터 부족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에 몸

을 던졌다. 우리는 아마존의 동식물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토착 사회
의 지혜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안두자르와 코페나와, 그리고 많은 활동가들이 힘을 
합쳐 야노마미족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매일 싸우고 있다. 그것은 야
노마미족의 독특한 세계관과 땅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위한 투쟁이다. 
1992년, 야노마미 보호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마침내 그 권
리가 완전히 보장되었다.
전시 전반부에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촬영한 안두하르의 사진 작
품과 코펜나와의 글이 함께 전시된다. 이 기간 동안 안두하르는 야노마
미족의 세계관을 번역하여 비원주민 공동체에 전파하는 작업을 하고 있
었다. 또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야노마미 예술
가와 샤먼이 만든 그림과 영상 작품도 전시된다. 이 작품들은 브라질의 
야노마미족에 대한 다면적인 시각을 제공하며, 그들의 보이지 않는 영
적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전시의 후반부에는 "야노마미 대학살: 브라질에서의 죽음"이라는 제목
의 비디오 및 오디오 설치물이 전시된다. 이 작품은 야노마미 정착촌에 
대한 비원주민 사회의 침략으로 인한 위협을 고발합니다. 특히 브라질 
군사독재(1964-1985)가 추진한 아마존 점령 정책은 야노마미족의 상
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거주 지역에 대한 침입과 불법 활동(채굴 및 벌목, 마약 밀매 등)이 야노
마미족에게 제기하는 문제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
은 야노마미족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해외의 많은 토착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아마존의 황폐화와 전 세계 기후 위기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전시회는 또한 전 세계 원주민의 이해와 주권을 확장하는 데 
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보여준다. 이 전시는 단순한 미술 전시회가 
아니라 야노마미족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지속적
으로 보호하기 위한 토대이기도 한다.

CLAUDIA ANDUJAR 
클라우디아 안두자르

Curated by Thyago Nogueira and Valentina Tong
In collaboration with Instituto Moreira Salles and Hutukara Yanomami Association
Co-organizer : Kyoto Prefecture
Exhibition Hall. The Museum of Kyoto Annex

“숲은 오마마의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숨결이 아주 길어요. 우리히를 
위샤(wixia)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숲의 숨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생명의 숨결은 매우 짧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죽지 않는
다. 썩지 않고 다시 새로워진다. 우리는 아프면 숲의 숨결을 빌려준다. 
숲은 숨을 쉬지만 백인들은 그것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Davi Kopenawa

카트리마니 강의 카톨릭 선교부 근처에 있는 집단 주택, 클라우디아  
안두자르, 1976년 호라이마주, 적외선 필름 컬렉션 Instituto Moreira 
Salles

“처음에는 아직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오마마와 그의 형제 
요아시(Yoasi)는 그곳에 홀로 살았습니다. 아직 여자는 없었습니다. 두 
형제는 훨씬 후에 오마마가 테페레리스키의 딸을 큰 강에서 건져냈을 
때 첫 번째 여자를 만났습니다. 오마마는 교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동생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오마마가 처음으로 아들
을 낳았습니다.” - Davi Kopenawa

Susi Korihana their, 클라우디아 만두자르, Catrimani, 1972-74,  
적외선 필름, Collection Infrared Moreira Salles 

©Claudia Andujar

©Claudia Andu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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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DIA ANDUJAR – 교토그래피 2024 아티스트

클라우디아 안두자르는 1931년 스위스에서 태어나 트란실바니아에서 자랐고, 1946년 유대인 친
척 대부분이 몰살당한 홀로코스트를 피해 뉴욕으로 이주했다. 그는 1955년 브라질로 이주하여 사
진작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1971년, 그는 브라질 잡지 Realidade에서 일하면서 야노마
미족(브라질 아마존에 사는 가장 큰 원주민 집단 중 하나)을 만났다. 그리고 그 만남은 그녀의 인생
을 영원히 바꿔 놓았습니다. 50년 이상 동안 안두자르는 야노마미족의 권리와 주권을 보호하기 위
해 야노마미족과 협력해 왔다. 이번 전시는 클라우디아 안두하르(Claudia Andújar)의 작품, 야노
마미족 샤먼이자 야노마미족의 대변인인 다비 코페나와(Davi Kopenawa)의 말, 야노마미 예술가
들의 드로잉과 영상 작품을 통해 이 협업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비토착민의 위협과 폭력으로
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야노마미족의 세계관과 정치를 소개한다.

BIRDHEAD
버드헤드

Curated by Phillip Tinari
Presented by CHANEL NEXUS HALL
Exhibition Hall. Hondaya Genbei Takein Room

버드헤드(Birdhead)는 2004년 송타오(Song Tao)와 지웨이위(Ji Weiyu)가 결
성한 아트 유닛이다. 중국의 경제와 사회가 세계에 개방되던 시기에, 그들의 고
향인 상하이의 도시 변화를 기록한 연대기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들은 주변 세계에 대해 말하고, 축하하고, 비평하기 위해 사진 예
술과 내러티브의 경계를 계속 넓혀왔다.
Birdhead의 교토 첫 전시회가 될 이번 전시회는 280년 된 오비 도매상 
Hondaya Genbei의 건축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을 활용하여 두 부분으로 나뉜
다. 메이지 시대부터 다이쇼 시대에 걸쳐 지어진 다케인 챔버는 지난해 교토와 
도쿄에서 촬영한 124장의 이미지로 구성된 '매트릭스'의 신작을 전시하고 있으
며, 그 작품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나무에 직접 실크 스크린을 찍고 
특별한 옻칠 기법으로 정성스럽게 사진 이미지를 조합한 'Bigger Photo' 시리
즈의 최근 작품 5점도 전시된다.
현대 건축이 융합된 쿠로조는 사진의 신비로운 힘을 숭배하는 환상의 종교인 '
포토유신교'라는 냉소적인 개념을 제시한다. 이 "종교"와 그 신조인 "We Will 
Shoot You"를 기반으로 한 콜라주 이미지와 설치물은 어두운 공간에 앉아 원
시적인 숭배를 불러일으킨다. 종합하면, 이 작품들은 사진의 세계뿐만 아니라 
중국의 현대 미술계와 세계의 현대 미술계에서도 그 존재감을 느끼게 한 버드
헤드의 독특한 세계를 보여준다.

©Claudia Andujar

©Claudia Andujar

©Artist-Birdhead

©Birdhead

©Claudia Andujar

©Claudia Andu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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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TOGRAPHIE 2024 
International Photography Festival1

Bigger photo
수년 동안 Birdhead는 촬영부터 현상, 이미지 인쇄에 이르기까지 영
화 사진 기술을 사용해 작업했다. 최근 몇 년 동안 Birdhead는 이미지
에 대한 다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Bigger photo 시리
즈에서는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사진을 실크스크린에 직접 인쇄한 후 
패널로 정리한 후 라커로 처리한다. 그들은 ‘절묘한 시체’라는 초현실
주의 콜라주 게임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새로운 구성, 패턴 및 연
경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조되는 이미지를 병치한다. 재료로서
의 옻칠의 유기적 특성과 그것이 암시는 영속성은 그것이 담고 있는 
이미지의 덧없는 성격과 대조를 이룬다. Birdhead – 교토그래피 2024 아티스트

버드헤드(Birdhead)는 2004년 송타오(Song Tao, 1979년생)와 지웨이위(Ji Wei-yu, 
1980년생)가 결성한 아트 유닛이다. 그들이 기반을 두고 있는 상하이에서는 현재 진
행 중인 도시 재개발을 기록한 방대한 사진 연대기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년 동안 일하
면서 그들은 주변 세계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비판하고, 축하하기 위해 카메라를 돌렸
다. 그의 초기 작품은 급격한 도시화의 모든 것을 소모하는 과정을 연대순으로 기록했지
만, 최근에는 매체로서의 사진의 '원천', 특히 빛과 시간의 관계로 돌아가고 있으며, 이는 
2024년 교토 국제 사진 페스티벌의 주제와 공명한다. 전통적인 사진 기법과 그 실천의 
한계를 시험함으로써 그는 표현과 추상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추구한다.
자료출처_www.kyotographie.jp

Matrix
Matrix는 2011년부터 Birdhead가 전개하고 있는 대규모 다층적인 토콜라주 시리즈로, 시각적, 이야기적, 개념적인 연결을 다
양한 사진에서 떠오른다. 관람자는 그리드를 가로질러 퍼지는 접선을 따라가면서 아티스트의 의도를 탐구함과 동시에 자신의 발
상을 이끌도록 촉구된다. Birdhead는 이미지와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즐기고 상상력과 연결을 만드는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한
다. 전시를 위해 작년 교토와 도쿄에서 촬영된 사진 124점의 흑백과 컬러 사진으로 구성한 Matrix의 Birdhead world-When 
you come close를 전시하게 되었다. 

©Birdhead_Matrix

©Birdhead_Bigger photo

©Birdhead_Bigger photo

©Birdhead

©Bird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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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자연이 어울린 나의 이야기

여행의 울림
이 향 룡(울산)

전시일자  2024년 5월 29일(수) ~ 6월 3일(월)
전시장소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
전시오픈  2024년 5월 29일(수) 오후 5시
전시작가  이향룡

©이항룡_여행의 울림

©이항룡_여행의 울림

©이항룡_2017 중국 카라준 ©이항룡_이탈리아

‘여행은 발견의 연속이다.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자신을 발견한다.’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 1871-1922)의 말이다. 나 역시 그랬다. 

여행을 다니는 동안 신비로운 자연과 이국적 풍경에 감탄하고,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극복하며 
숱한 역사를 만든 낯선 사람들의 애환을 경험하면서 나 아닌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발견으로 나의 인생관 역시 많이 달라졌다. 

전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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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던지는 오체투지만으로 이천 킬로가 넘는 바람과 
비와 구름의 고행을 통한 윤회의 믿음을 간직한 티베트에
서 삶과 죽음을 보고 느꼈다.
유럽 대륙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 고대 문
명이 지중해로 전달되면서 탄생한 그리스 로마 문명과 이
를 근간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종족과 서로 다른 종교의 다
툼과 화해의 긴 투쟁 속에서 막강한 대서양 문명사를 개
척한 땅이다. 그 땅에는 오랜 세월의 살벌한 역사적 충돌
만이 아닌 인간이 가진 고도의 예술적 재능과 깊은 철학적 
사유를 간직한 유럽의 위대함이 스며있었다.
이런 대서양 문명의 역사가 대항해시대를 거치면서 북아
메리카에 이르자 신세계가 펼쳐진다. 자연이 만든 최상의 
지리적 혜택 속에서 거대한 국가를 형성하고 현대 문명의 
금자탑을 이루어 세계 최강의 국가로 우뚝 선 미국과 끝없
이 펼쳐진 자연의 무한 신비 속에 로키산맥의 어느 자락에
서 전나무와 엘크의 신기루를 믿게 만드는 캐나다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부조화를 보았다. 

카메라에 담았던 이 모두는 단순한 풍경 사진과 인물의 집
합이 아닌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어울린 
이야기들이다. 여행을 하는 동안 나 역시 그 이야기 속의 
한 사람이 되면서 내가 느끼고 깨달은 그 흔적들을 여기 
모았다. 흔적을 모으면서 우리 역시 하나의 큰 세계 안에
서 몸과 마음을 나누며 서로 깊이 연관되어있음을 깨달았
다. 그 깨달음을 이 사진집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
절히 소원해 본다. 

©이항룡_2024 아이슬란드

©이항룡_2014 티벳 ©이항룡_2023 미국 캐나다

©이항룡_2022 일본 ©이항룡_2015 독일

©이항룡_2023 미국 캐나다

여기에 실린 사진들은 아시아, 유럽, 북미의 3개 대륙의 국가를 다니면서 
찍은 사진 모음이다. 하지만 여행이 깊어갈수록 셔터를 누르며 찍는 것은 
낯선 사람과 자연이었지만 정작 찍히는 것은 나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
해 얻은 나의 발견이었음을 깨달았다. 
아시아 대륙에서는 고대 황화 문명의 근간을 간직한 중국, 죽음과 죽음의 
철학으로 이끄는 네팔과 인도, 동서양을 잇는 세상에서 가장 높고 오래된 
실크로드 문명길인 차마고도를 촬영했다. 그리고 라싸를 향해 온몸을 땅

전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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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일자	 2024년 6월 12일(수) ~ 6월 17일(월)
전시장소	 인사아트센터 3층 특별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1-1) 
관람시간	 10:00 ~ 19:00
전시작가	 류태석(010-7574-9702)

류태석 선생의 사진은 삶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하다.
길고 긴 세월을 살아온 연륜 덕분에 얻게 된 삶의 자세일 것이다.

연민이란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외부세계와의 공감이요 타인과 함께 부르는 노랫소리와 같은 공명이다.

자연의 빛과 소리 머금은 그 곳

오지의 사람 그리고 삶
류 태 석(고양)

©류태석_오지의 사람 그리고 삶

©류태석_오지의 사람 그리고 삶

©류태석_오지의 사람 그리고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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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의 사람 그리고 삶'은 어떤 특별한 장소나 상황에서 찍힌 사진들을 통해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 하는 나의 시선을 담아낸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집에는 자연과 어우러져 조화로운 풍경을 이루는 순간들을 담고 있습
니다. 오지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빛과 소리가 만나 이색적인 풍경을 창출

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적인 도시에서도 자
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오지에서 발견한 평범한 순간들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상적인 풍경이나 일상의 소
소한 순간들을 통해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자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주 지나치게 되는 일상
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
다.
오지의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는 이 작품집에서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각각의 얼굴은 그들만의 인생
과 경험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성을 경험하고 
인간 드라마의 깊이를 생각합니다. 이 사진들은 우리가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하며 서로에게 더 
많은 이해와 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기대합니다.
나는 오지를 여행하면서 세부적인 흔적들을 통해 과거
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탐험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흔
적, 삶의 흔적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향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흔적들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삶의 무한한 변화를 담고자 했습니다. 

©류태석_오지의 사람 그리고 삶 ©류태석_오지의 사람 그리고 삶

©류태석_오지의 사람 그리고 삶 ©류태석_오지의 사람 그리고 삶 ©류태석_오지의 사람 그리고 삶

전시광고

36  HANKOOKSAJIN   May  2024 May  2024  HANKOOKSAJIN  37



내 마음 깊은 곳 그리움은 추억이 되어...

바라보다
안 순 희(대구)

전시일자	 2024년 6월 11일(화) ~ 6월 16일(일)
전시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제10전시실
전시작가	 안순희(010-2050-2680, eockd011@naver.com)

©안순희_바라보다 ©안순희_바라보다

©안순희_바라보다 ©안순희_바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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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사진가들에게 가장 친숙한 피사체다.
사진을 시작하면서 바다와 친해지는 연습을 하면서도
막상 그 내면의 세계를 담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다.
이번 사진 작업의 모티브는 가족과의 추억에서 시작되었다.
어릴 때 바다를 볼 수 없는 내륙에서의(단양) 성장 탓에
바다라는 공간은 나에게 항상 동경의 대상이었다.
지난 흔적의 기억을
빈 의자라는 오브제로 표현해보았다.

바다가
과거에는 동경과 그리움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그리움이 남아있는 곳이자
나의 사진 작업 공간이 되었다.

나는
사진이 사진으로만 존재가 아닌 
그 프레임 속에
지난 시간 부모님, 가족과 
추억의 흔적을 
바다에 영원히 묻어두고 싶다. 

관찰자의 시각이 아닌 
나 자신 내면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번 작품전은 
먼 길 먼저 소풍 가신 아버지에게 바치고 싶다.

갯바위 감싸며 안개 피어날 때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움이 뭉글뭉글 피어난다.
한없이 동경했던 대상, 바다가 들려주는 음성에서 어릴적 추억이 파문처럼 퍼지면 

빈 의자 남기고 떠나가신 아버지가 오늘따라 더욱 그립다.

©안순희_바라보다

©안순희_바라보다

©안순희_바라보다

전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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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평 산(중구)

계획없이 만난 낯선 거리에 선 이방인 

Capturing daily life 일상을 담다

일본 교토, 그곳에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낯설지만 어딘지 모르게 친근함이 느껴지는 거리 풍경에서 바쁜 
하루를 살고 있는 삶들이 파인더에 들어온다. 비슷하지만 이질감이 느껴지는 환경과 사람들과 도시 풍경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사진 소재 아니겠는가. 카메라가 있었기에 이번 여행은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김평산-Capturing daily life#02 ⓒ김평산-Capturing daily life#03

ⓒ김평산-Capturing daily lif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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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불현 듯 일상을 떠나 아무도 
모른 곳에서의 삶을 꿈꾼다. 사진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인생이었음에도 이번 여행은 내가 계획한 여행이 아니
었다. 누군가와의 인연에 의해 억지로 떠난 낯선 곳. 그
곳에서도 나는 직업병을 버릴 수 없는 나를 발견한다. 
계획된 일이 아님에도 그곳에서 나는 다시 촬영계획을 
세우고 사진예술을 생각하게 된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나는 사진으로서 말을 
한다. 나를 위한 사진이기 보다는 이곳에 사는 낯선 사
람들이 친근해진다. 처음 보는 거리, 처음 보는 사람, 처
음 보는 식당, 처음인 곳에 있는 나, 모든 것이 처음인 
곳에 나는 낯선 이방인들, 낯선 거리풍경의 일상을 담아
본다. 낯선 곳에 있던 내 시간의 추억을 남기고자 한다.
일상을 담기위해 iPhone 15 Pro로 촬영한 사진들이다.

ⓒ김평산-Capturing daily life#06

ⓒ김평산-Capturing daily life#09

ⓒ김평산-Capturing daily life#08 ⓒ김평산-Capturing daily life#11

ⓒ김평산-Capturing daily life#10 ⓒ김평산-Capturing daily lif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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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Journey to Osaka, Kyoto, Nara in Japan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 봄 여행
전 실 근(부산)

본 협회 자문위원이자 영문학박사인 본인은 인생 황혼기이지만 대체로 
건강을 유지하고 시간적 여유도 있어 어딘가를 가고 싶은 것이 습관처
럼 되어 버린 것이 수년이 되었다.  더욱이나 사진에 취미를 가지게 되
어 카메라를 벗 삼아 어딘가를 훌쩍 가고 싶어 5박 6일간 (2024년 4월 
4일- 9일)의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로 여행하게 되었다. 

오사카 성 (大阪城 Osaka Castle)
오사카 성은 벚꽃 (Cherry Blossom, Sakura)이 만개하여 성 외곽의 
공원에는 많은 상춘객들이 벚나무 아래에 자리를 깔고 앉아 있어 빈자
리가 없을 정도였다. 그들 대부분은 일본 내국인들이었는데 2명, 3명, 
4명 단위의 가족들로 보였다.

나라 (Nara 奈良)
JR 기차를 타고 일본의 옛 수도 나라에 갔었다. 이곳에는 일본에서 가
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동대사(東大寺)가 있다. 이 사찰의 청동 대불
상은 높이가 16m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수 많은 관광객들
이 사찰에 입장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었다. 또한 이곳에는 사슴공원
이 있어 사람들과 사슴이 공존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나라역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약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며, 많은 방문객들이 이 
도로를 걸으면서 길 양 옆의 상점들을 구경하고 때로는 노점상에서 직
접 요리한  간이 음식을 사 먹기 위해 줄지어 있는 모습도 군데군데 보
였다.  중간에 야시장 같은 곳이 있는데 이곳도 많은 사람들이 붐비기
도 했다.  동대사 주변 사찰을 둘러보는데 하루 종일 소요되는 관광명
소이다.  

교토 (Kyoto 京都) - 청수사 (靑水寺), 제호사 (醍 寺), 인
화사 (仁和寺)
794년 헤이안 시대가 시작한 이래 메이지 시대 초기인 1869년까지 

1075년 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유서 깊은 고도(古都)로 별칭이 '천년수
도(千年の都)'이다. 천년 이상 신라의 수도였던 도시 경주시를 한국에
서 천년고도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래서 교토의 별명이 일
본의 경주이기도 하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많다. 
관광이 발달한 도시답게 아베노믹스에 의한 외래 관광객 효과를 많이 
보는 지역으로, 2019년에는 일본에서 호텔 증설이 가장 활발한 도시
로 나타났으며 한때 제주도에서 그랬듯이 중국인들이 교토의 부동산, 
호텔 등을 사거나 세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만큼 일본에서 호텔이 가장 많은 도시이다.
교토 사람들도 평생 동안 교토시 내 사찰과 문화재를 전부 보지 못할 
정도로 교토에는 개인 사찰을 포함 1천여 개의 사찰과 신사가 즐비하
게 들어서 있다. 고로 교토는 일 년 내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국
제적으로도 잘 알려진 관광지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모노를 입고 돌
아다니는 걸 유명 관광지에서 어렵잖게 볼 수 있고 렌탈샵 또한 즐비하
다. 특히 기온마치나 기요미즈데라 (靑水寺) 근방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전실근_교토 청수사 ⓒ전실근_교토 제호사

Photo Essay 01

May  2024  HANKOOKSAJIN  4948  HANKOOKSAJIN   May  2024



아름다운 여행을 할 때엔 그 시간을 셈하지 않고 그 순간을 누린다.
사람들은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순간만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삶이다. 길은 좁은데 차는 많다. 서울로 치면 종로급의 도로이다. 몇 몇의 도로 
몇 구간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왕복 2차로다. 교토 시가지의 중심인 
시조-산조 카와라마치-카라스마는 항상 교통 지옥이라고 보면 된다. 
교토는 예전 물속에 잠겨 있는 지역이었으며 교토 시내를 포함하여 청
수사가 있는 높이까지 전부 물로 가득찬 지역이었다. 지금도 교토의 지
하에는 방대한 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도심에서도 지하수가 펑펑 나온
다. 그래서 교토의 별명 중엔 물의 도시라 불리기도 한다. 또한 이런 지
하수를 이용한 두부 장사가 옛날부터 전해져 와서 지금도 교토에서는 
두부 요리가 많이 발달해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도중, 미국으로부터 교토는 소규모 공습은 받았지만 
대규모 폭격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의도한 것으로 역사적 
문화재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었다. 덕분에 교토시에는 많은 문화재
와 전통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근교의 나라(奈良) 역시 미
국이 대규모 공습을 시행하지 않아 문화재가 잘 남아 있다. 
홀로 여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짜 ‘나’를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오롯이 혼자서 떠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곳을 여행하면서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그 동안 몰랐던 나의 내면을 알

게 된다고 생각된다. 노년은 생각보다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길이다. 어
느 지인의 말처럼 30년은 멋모르고 살고, 30년은 가족을 위해 살고, 
이제 남은 시간들은 자신을 위해 살라는 말이었다. 인생은 아름답다. 
(Life is beautiful.)

여행 팁

이용 항공은 김해공항 출발 Air Busan, 숙소는 오사카 Hotel Sun 
Plaza Annex 2, 다담이 방 1인1실; 오사카 내 이용 철도는 JR 환상선 
(環狀線 Loop Line); 나라 및 교토는 JR를 이용했었다. 교토시내에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고 Hotel비가 비싼 편이라 오사카에 숙소를 정해 
JR철도를 이용했었다.  5박6일 동안 여행 중에 사먹은 식사는 나라에
서 8천 원짜리 우동 한 그릇과 콜라 3병, 콘아이스림 3개이었고, 그 외 
식사는 Hotel 근처 마트에서 아침, 저녁 음식을 구매하여 숙소에서 해
결했었다. 일본어는 스미마셍(영어 Excuse me)과 아리가또 고다이마
스(Thank you)만 잘 활용하면 의사소통에 별문제가 없다. 

ⓒ전실근_교토 인화사

ⓒ전실근_나라 가스가 신사 ⓒ전실근_나라 동대사 대불상

ⓒ전실근_나라 동대사

ⓒ전실근_나라 사슴공원

ⓒ전실근_오사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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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소리 울려퍼지면 찰나의 깨달음이...

절로 절로 저절로
유 병 용(서울)

작가는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빛과 사람의 온기로 보듬어지는 절집을 한순간의 예술, 
즉 위안의 문신인 감성 언어로 채색하는 작업을 했다. 
그가 박제된 무한의 시간을 인화지에 풀어 놓으면 사진 속 마른 이파리에는 피가 돈다. 
무심한 구름 몇 조각에도 창포 빛 꿈이 담긴다. 
회색빛 가슴에 푸른 빛이 돈다. 깊고 적막한 산사가 미소 짓는다. 
산사를 감도는 바람 한 줄기, 빛의 편린들, 계절의 수런거림이 작품 속에서 말을 건다.

ⓒ유병용_간월암_충남 서산

ⓒ유병용_불암사_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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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야 교회 나가거라” 하셨던 어머님 유훈(遺訓)에
도 불구하고, 어쩌다 나는 절에 다닌다. ‘웅산’(雄山)이
라는 수계명을 갖고 마포 석불사 주지 경륜 스님의 유
발 상좌다. 몇 해 전부터는 석불사 템플스테이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절과 맺은 인연으로 내 은퇴 후
의 삶이 새롭고 보람차다. 아직 불심이 그렇게 깊은 것
도 아니고 불교에 대한 이해가 많지도 않지만, 이런저
런 일들로 참 많은 절을 다니며 저절로 사진을 찍었다. 
감히 만나 뵐 수 없는 큰스님께서 내려 주시는 차를 마
시며 귀한 말씀을 듣기도 했고, 속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스님들의 일상을 편하게 접하기도 했다. 

 우암(尤菴) 송시열(宋時烈) 선생의 ‘청산(靑山)도 절
로 절로 녹수(錄水)도 절로 절로 / 산(山) 절로 물 절
로 산수(山水) 간(間)에 나도 절로 / 그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절로’라는 시구(詩句)를 떠올려 본
다. 나도 어느새 몸 나이 칠순을 훌쩍 넘어섰다. 아무 

탈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내 몸이 나에게 불편하고 
남을 불편하게 할 때가 떠나야 할 때라고 하시던 큰스님의 말씀을 가
슴에 안고 산다. 범부(凡夫)로서 절로 절로 저절로 깨우치지는 못하겠
지만 그래도 불교와 맺은 연을 소중하게 안고 살아갈 것이다. 
마하반야바라밀(摩訶般若波羅蜜)    

웅산(雄山) 유병용(庾炳鎔) 초대 사진전이 
2024년 5월 22일(수) ~ 6월 2일(일), 수덕사 禪(선)미술관 (충남 예산
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Tel.041-330-7735)에 개최된다. 이번 초
대전은 지방 사진애호가들에게 사진예술 향유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유병용_보경사_포항

ⓒ유병용_봉은사_서울 삼성동

ⓒ유병용_전등사_인천 강화

ⓒ유병용_석불사_서울 마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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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명 옥(대구)

백색 추위 속 푸른 꿈 간직하며...

겨울나무, 꽃피우다

ⓒ김명옥_겨울나무

ⓒ김명옥_겨울나무, 꽃피우다
ⓒ김명옥_겨울나무, 꽃피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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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무였기에 처음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 익숙함에 젖은 나무가 1998년 겨울 어느 날 처음으로 내 눈에,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때 이후 줄곧 나무를 찾아다니며 따스함과 포근함으로 나를 끌어
당기는 나무를 열심히 카메라에 담았다.
일 년 중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난 서슴없이 겨울이라 말하고 
싶다.
봄의 신록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가진 잎을 모두 떨구어 버린 나목(裸
木)의 모습이야말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 본다.

나목의 앙상함에 눈(雪)으로, 안개로 옷을 입혔다.
홀로 있는 나무에게 구름과 새들이 다가와 친구가 되어 주었다.
겨울나무에게 그들이 다가와 꽃을 피우고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 
주었다.
나무와 나무사이에 틈이 있어야 숲이 되듯이
우리 인생에도 적당한 틈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우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을......
눈을 감고 공기의 흐름이 전하는 나무의 향을 느껴본다.
늘 그 자리를 지키며 한결같은 나무에서 나는 오늘도 삶의 지혜를 배
운다.

무엇을 기다리며 도열했을까? 서릿발 백색의 한기가 아무리 엄습해도 꿋꿋한 자세 잃지 않고자 
오상고절의 사자성어를 되뇌인다. 그래 이 시간을 즐기자. 훗날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 않겠는가.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면 결국 그날이 오지 않겠는가?

ⓒ김명옥_겨울나무, 꽃피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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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미 숙(양천구)

'나 홀로' 아닌 '더불어 가는' 여정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태 18,19)

©구미숙_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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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신앙은 ‘나홀로’가 아닌 ‘더불어 가는 여정’이 아닐지.
주님과의 만남은 그냥 저절로가 아닌 오롯한 마음과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함께 함이 중요하다.
혼자 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지만
가정 안에서 또 여러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며 북돋으며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삶의 여정을 풍요롭게 해주심을 본다.

태산을 메고 있는 듯 힘겨워 할 때 그 고통을 눈 녹듯이 없이 해 주시며
마음의 평화를 주시어 다시 생명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시며
‘너희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된다.(신명 5,32)’는 말씀으로 
오직 올곧은 길로 나아가라는 가르침을 주시어
굳건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듯 매 순간 우리와 계시는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열심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

©구미숙_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구미숙_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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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 계조 살리고 표현은 절제하고

니지톤 미니멀리즘 NIJI Tone Minimalism

홍 계 표(대구)

장노출 사진은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대상을 단순화시킨다. 
둘째 섬세한 동감의 표현이 가능하다. 
셋째 평범한 대상을 특별하게 변신시킨다. 

일출, 일몰의 역광 상태에서 인간의 눈보다 못한 카메라의 관용성(dynamic 
range)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요소와 공간을 새도우 실루엣 처리가 가능하다. 이
런 어둠의 공간은 단지 불필요한 요소를 감추는 것에 끝나지 않고 짙은 어둠으로 
방치되고 버려진 공간이 아닌 여기에 무언가 있을 것 같은 궁금증과 상상력을 불
러 일으킨다. 셔터가 눌러진 상태에서 물과 구름의 흐름은 부드러움과 감미로움
을 느끼게 한다. 장노출 사진은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한 화면에 구성함으로서 
사진 대상을 단순화시킨다. 
긴 시간 노출은 평범한 구름과 태양을 특별하게 변신시킨다. 구름과 태양의 궤적
은 속도감과 방향성을 나타내면서 화면을 주도한다. 모호성은 궁금증을 일으킨
다. 섬세한 동감으로 모호했던 의문점들이 내지식에 의해 해결 되었을 때 그 사
진에 내 마음이 좀더 머물게 된다. 

ⓒ홍계표_바다1-부채바위소나무

ⓒ홍계표_산1-요새미티터널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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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들이 미니멀리즘의 사진적 구현이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술과 문화의 흐름
이다. 당초 미술에서 처음 시작되어 이후 건축과 디자인 등으로 
확대된 현대의 중요한 미적 운용이다. 미니멀리즘은 표현하는 
것보다 표현하진 않는 것을 좀더 중요시하는 최소한만 표현하는 
절제의 미학이다. 마이클케냐 등 현대사진작가들이 장노출 촬영
기법을 즐겨 사용하는 사진전략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가들은 
흑백으로 표현하고 있다. 니지톤 미니멀리즘은 일출, 일몰 매직
아워에서 칼라로 표현되는 사진기법이다.   
장노출 사진 촬영에 사용하는 ND 필터는 주 피사체를 긴 시간 
빛에 노출시키면 주변부가 비네팅같은 아우라가 생기고, 주 피
사체는 실루엣 처리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사진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를 3개 정도로 최소화하는 컬러 미니멀리즘 사진을 담
을 수 있다.

일출, 일몰시간에 헬리오펜 ND 필터를 사용하면 계조가 풍
부한 RED 톤을 얻을수 있다. 이러한 RED톤을 니지톤(NIJI 
Tone)이라 칭한다.
니지톤(NIJI Tone)은 니지갤러리(NIJI Gallery)에서 이런 RED
톤을 니지톤(NIJI Tone)이라 명명하였다.

ⓒ홍계표_산3-비버댐그랑테턴설산

ⓒ홍계표_산2-태백산장군봉

ⓒ홍계표_바다4-팔금당고리소나무

ⓒ홍계표_바다5-이원소나무

ⓒ홍계표_산4-모뉴먼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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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된 메시지로 전달하는 일상풍경
마르친 리체크 사진전 | 조화 HARMONY

글·사진제공-김재훈(전시 컨설턴트. 프린트 디렉터)

10여년 전 사진수업을 위한 교재들을 만들면서, 배우는 이들에게 하
는 설명에 딱 들어맞고 귀감이 될만한 인상적인 작품사진들을 인터넷
에서 수집했었다. 수집한 작품사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외되고 
새로운 것이 추가되면서 수년간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절반이상이 바
뀌는 안에서도 계속 인상적인 사진으로 남아 있었던 사진이 <눈속에서 
백조에게 먹이를 주는 남자(A Man Feeding Swans in the Snow)> 
였었다. 깔끔한 구도, 명확한 대비안에서도 자연스러움이 소멸되지 않
고 피사체들간의 연결고리도 존재하고 있기에, 이 사진을 보여주며 연
출된 사진은 추천하지 않던 내가 이 사진은 만약 연출이라 하더라도 의
도된 그 자연스러움이 충분히 인정할만 하기에 개의치 않고 선택할 것
이라고 수업중에 이야기했었다. 알고 보니 이 사진은 ‘국제 콩쿠르 그

랑프리 드 데쿠베르트: 국제 미술 사진상(Grand Prix de Découverte: 
International Fine-Art Photography Award)’에서 그랑프리를 수상
했고, 2013년 말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온라인 신문 중 하나
인 허핑턴 포스트에서 ‘올해의 가장 인상적인 사진 5장’ 중 하나로 선정
된 사진이었다.

그런데 3월에 이 작품의 작가인 ‘마르친 리체크(Marcin Ryczek)’의 
한국 첫 개인전이 열린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스타일의 작업도 안내를 해야겠다 싶어 부랴부랴 전시를 소개하게 되
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주한폴란드대사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
마르친 리체크 사진전 ; 조화(HARMONY)>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운영하는 중구 수하동의 KF갤러리에서 5월 24일까지 진행된다. 마르
친 리체크는 국제적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폴란드의 사진작가로, 더 가
디언, 텔레그래프, 내셔널지오그래피 등 세계 유수 매체들에 작품이 소
개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데 이 전시에서는 직접 선정한 그의 
작품 35점이 소개되어 있다. 

그는 사진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사진 
속의 피사체들을 열거해도 그리 긴 단어와 문장이 필요하지 않다. 사진 
속 이미지들은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지만 그렇다고 명징하지도 않다. 
그 장면들 속에는 구태여 부연하는 이유가 달라붙지 않는다. 때때로 작
품 캡션에서 그 배경을 유추할 수도 있지만 해석을 하기에 앞서 절묘하

게 맞아떨어지는 기하학적 구도와 순간 포착의 조화를 마주하며 희열
을 느끼게 된다. 꾸며진 듯 연출한 듯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구도 속
에 작가가 마주한 대상들이 배치되어 있다. 작가가 포착하는 장면은 느
릿하게 때로는 순식간에 작가를 향해 다가온다. 기다림 끝에 셔터를 눌
러 장면을 낚아챌 때, 분명 작가는 스릴을 느끼며 쾌재를 불렀을 것이
다. 그리고 그 찰나의 호흡으로 생성된 이미지들은 우리를 다른 세상으
로 빨아들인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중성의 흑백 사진들 속에는 작
가가 바라보는 일상속 풍경이 정돈되어 있다. 그리고 타국인 대만과 인
도에서 찍은 작품 시리즈에서도 여지없이 특별한 장면을 낚아채지만,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 묵묵히 바라보려 하는 작가만의 다감
하고 인내 어린 시선이 배어 있다. 작가의 시선을 따라 사진 속에 붙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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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여러 시간들을 감각하고 나면 현실에서 왠지 모를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 나타나고, 날아오르고, 프레임의 끝에 다다르는 순간들을 바라보
며 주변의 장면들을 살피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포착한 프레임 안에서 
저마다의 생각을 나누는 것. 이미지를 보고 피어난 생각들을 굳게 닫지 
않고 프레임 밖으로 활짝 열어두는 것. 그것이 이번 전시가 갖는 의미
이자, 작품을 즐기는 방법이 될 것이다. - 큐레이터 양정선

마르친 리체크는 본인의 홈페이지에서 설명했듯이 미니멀하고 상징
적인 사진을 전문으로 한다. 작품들을 보면 바로 “아하” 하고 생각하게 

되고, 더 보다보면 이런 저런 생각에 잠겨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최소
의 형태속에 최대의 내용을 담는다는 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바탕으
로 대비와 패턴을 이용해 기하학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그
가 보여주는 최소의 형태는 일견 단순하게 보이지만, 비워놓는 공간이 
많기에 오히려 생각할 여지를 부여함으로써 보는 이에게 각자대로의 
상상과 해석의 공간을 제공한다. 대비, 대조, 병치 등의 요소들 안에서 
조화와 철학적인 사유를 도출해 내는 그의 작업이 앞으로도 보다 깊고 
넓어지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사진작가들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이 전시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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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ty/Digitality – Sunset in Santorini ©Marcin Ryczek

Cross the line ©Marcin Ryczek

Watch Your Back ©Marcin Ryczek

Connection ©Marcin Ryczek

Battle ©Marcin Ryczek

The Game ©Marcin Ryczek



KF갤러리 

외교부가 지정한 공공외교 추진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운영하
는 KF갤러리는 을지로에 있는 센터원빌딩의 로비에서 나선형의 계단을 
통해 갈 수 있는 2층에 위치한 품격있는 공간이다. 2020년도에 ‘가브리
엘레 바질리코(Gabriele Basilico)’의 <이탈리아 사진전(Photographs 
of Italy)> 전시를 추천하면서 처음 소개한 곳인데, 깔끔하고 조용하게 정
돈된 느낌으로 방해되는 것 없이 작품을 차분히 관람하기에는 더없이 좋
은 곳이다. 사진을 좋아하는 이들이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의 멋
진 공간에서 좋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재단과 갤러리의 
발전을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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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온다 미래 인류 삶이 달라진다

자율주행 로봇 택시

"키티 빨리와"
"네 키티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저번 때 거기"
"알겠습니다. 서울역으로 모시겠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

분 후 뵙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후 2028년 5월 8일 오전 10시, 김팀장이 로봇 

택시를 호출하는 장면이다. 김팀장은 로봇 택시를 '키티'라는 별명으로 
정해두었다. 김팀장이 사는 아파트를 지나가던 한 로봇 택시가 김팀장
의 호출에 로봇 택시가 응답한 상황이다. 로봇 택시는 김팀장이 지하
주차장에 나타나자 윈도우에 '키티'라는 한글 문자를 깜박여 방금 호출
받은 로봇 택시임을 알린다.

김팀장이 좌석에 앉자, 롯봇택시는 아파트를 벗어나 서울역에 도착
했고 그의 통장에서는 4천 8백원이 빠져나갔다.

이 로봇택시를 운영하는 업체 ‘카셰어’는 영업 1년 만에 손익분기점
을 돌파했다. 김팀장은 자동차 구입하는 대신 이 회사가 운영하는 로
봇택시를 출퇴근 시에도 이용할 생각이다.  

이처럼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
다주는 시대, 자동차를 공유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은 AI 기술을 장착
한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로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전망이다. 

자율주행하는 로봇 택시의 등장은 인류가 역사상 전대미문의 시대
에 진입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자동차를 공유사회가 장래 사람
들의 경제생활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예측은 지금 미
래학자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자율주행차량이 어떻게 공유사회를 앞당기고 우리 미래 사회에 어
떤 변화를 불러온다는 얘기일까?

글·사진제공_최승언

로봇 택시가 자율주행하는 시대가 오면 사람들은 자동차를 소유하
지 않아도 원할 때 언제든지 자동차를 내 차처럼 호출할 수 있는 데다
가 보험, 유류비, 관리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
동차 공유 현상은 대세가 될 것이는 주장이 나온다. 

이렇게 사회 전반에서 카셰어링이 이루어지면 아파트 주차장이나 
주택가 골목에 다닥다닥 주차되었던 차량이 사라질 것이다. 자동차들
이 연중 무휴로 사람을 태우는 본연의 일에 충실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유휴 차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나 시민들이 부담하는 교
통비가 크게 줄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에서 차량은 하루 24시간 중에
서 겨우 10%에 불과한 2시간 30분 정도 운행한다. 전체 한국 차량 2
천5백만 대 중에서 2백5십만 대만 운행되고 있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
다. 나머지는 골목이나 아파트 주차장, 도심의 사설 공영 주차장에서 
도로에 대기하는 차량이다. 실제로 2백만 대에서 3백만 대만 효율적으

로 운행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주차 문제
로 이웃과 다투지 않아도 되니 사회적 비용도 감소하게 된다. 

다만 비용이 들더라도 차를 공유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자가
용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자동차 공유를 원치 않는 차들은 보험료 
등 비싼 관리비를 지불할 것이고 공유사회의 필요성을 중시하는 정부
는 이들 차량에 비싼 세금을 물려 공유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다. 

자율 주행차량은 물류에도 큰 변화를 일으킨다. 자율주행 기술이 택
시뿐만 아니라 항공기, 트력, 지하철, 기차, 선박 등은 물론 음식점 서
비스 로봇 등에 적용되면 사회 전반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트럭이 1년 열두 달 쉬지 않고 일하면서 파업

운전자가 필요없는 자동차가 이미 등장해 있다 22년 등장한 테슬라 시내주행 차량

포니에이아이, 중국 자율주행 기업 최초로 택시 영업 면허 취득

인류는 복잡한 도심에서 자율주행하는 기술은 이미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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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시위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류비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그만큼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로봇은 
더 진보한 기술로 식당의 인건비를 줄일 것이고 이 또한 소비자와 식
당 주인이 그 이익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가 얼마나 빨리 다가올까? 로봇 택시는 이미 도
심 주행에 문제없을 만큼 기술이 완성되어 있다. 다만 기계에 대한 사
람들의 생각은 보수적이므로 로봇택시가 시내주행하도록 법이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사고를 내면 관대하지만 기계가 사고를 내는 것에서 두려움

을 갖는 사람들의 심리가 자율주행 로봇이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을 허
용하지 않으려 한다. 그럼에도 자율주행로봇의 도로 주행은 곧 이루어
질 것이다. 사람보다 사고를 낼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자율
주행로봇이 택시 운전자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내를 운전하는 
것을 입증하고 도로 주행 테스트를 통과하면 도로교통법도 손질되고 
운전면허를 따는 로봇 택시가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자율 주행이 우리 일상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상당히 많다. 이들에 따르면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자율 주행이 기술적으로 완성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
내 주행은 아직 멀었다고 주장한다. 보행자와 자전거, 모터사이클 등 

방해물 등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시내에서 자율주
행차가 돌발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들은 일반 도로에서는 수많은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것이므로 인간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
된 자동차가 시내를 돌아다닌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
렵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
측한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들의 주장은 크게 빗나갈 수 있다. 
자율주행의 발전속도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북경의 복잡한 거리에서 운행되는 자율 주행 
택시는 종횡무진 능숙한 솜씨로 다른 차량들의 움직임을 파
악하며 주행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피하고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부드럽게 진행할 뿐 아니라 앞에서 다가
오는 차의 속도를 감지해 즉각 속도를 내고 줄이는 데 사람 
운전자를 능가한다. 이들 로봇택시도 복잡한 북경 시내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버스 앞에 지나칠 때는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올까 봐 서
행하고 일반 차량이 교통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헤매고 있
으면 과감하게 앞질러 간다. 접촉사고라도 낼 듯 다른 차량
이 다가오면 속력을 줄이거나 피해가는 방어운전도 수준급
이다. 북경에서 운전 잘하는 10%의 실력으로 운전하고 있
다. 이 북경에서 돌아다니는 로봇 택시를 보면 “사람이 운전
을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오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게 되어 있
다. 

복잡하고 운전하기 어려운 북경 도심에서 취합된 데이터
가 쌓이면 세계 각국에서 로봇 택시는 더 빠르게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2030년이 되기 전에 자율 주행의 기술이 각
국의  도로교통법을 바꾸어 놓을 것이 틀림없다. 각 나라에
서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는 교통법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
리겠지만 능숙한 자율 주행 로봇이 면허를 획득하는 법안
은 조속히 시행될 것이다. 복잡한 시내 주행에서 인간들보
도 운전실력이 우수하다는 점을 보이고 있기에 앞으로 4~5
년 내에 실현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제주도나 세종시 등에
서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소지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성큼 다가서고 있다. 

포니에이아이, 중국 자율주행 기업 최초로 택시 영업 면허 취득

라이다센서. 자율 주행을 위해 개발되고 있다

도로 주행 테스트 중인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센서로 도로의 상활을 파악하는 자율주행차량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하는 3D프린팅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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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제공_김의배(홍보위원회 위원장)

4월 18일(목)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충남 아산시에 있는 온양관광호텔 크리스
탈볼룸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임원, 운영자문위원, 분과위원장, 지회·지부장단 회
의를 2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형준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했다. 

국민의례에서는 지난 2월 25일 정기총회를 마치고 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유명
을 달리한 故송재운 광주지회장과 故김무홍 회원을 추모하는 묵념을 했다.

유수찬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지난번 정기총회를 마치고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
신 고 송재운 광주지회장 빈소에 갔을 때 협회에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말했을 
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대의원제를 논의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진흥법이 문체부에서는 통과됐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다시 심의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진흥법은 애초에 사진산업진흥법입니다. 이것을 애초에 발

제했던 단체가 프로사진가협회와 광화문에 있던 산업에 종사하는 사
람에 의해서 했는데 이걸 반려했습니다. 사진진흥법은 다시 진행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오늘은 워크숍이 아니고, 회의니까 되도록 많은 

의견을 들려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사회자나 발제자가 얘
기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의견도 좋고 반대 의견도 좋으니까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들려주기를 부탁했다. 운영자문위원은 별
도로 운영자문위원 회의가 진행한다고 했다. 

2024년 전국 지회·지부장단 회의
정기총회에 대의원제 도입 '의견청취'

신현하 개선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수익사업에 
관한 것, 전체 총회와 대의원 총회 등 정기총회에 
관한 것, 임원진에서 이사 수를 60명으로 하는 것, 
조직에 관한 것, 자문위원에 관한 것, 징계 및 사
면 복권에 관한 것, 사진 작품 심사에 관한 것, 회
원 확보에 관한 것, 회원 자격에 관한 것, 회원 입
회 점수에 관한 것, 공모전에 관한 것, 사진 강좌에 
관한 것, 사진 심사자격자와 촬영지도자의 정기교
육에 관한 것, 협회 교육기관에 관한 것, 입회비 등 
회비에 관한 것, 시상금에 관한 것, 신입 입회자의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것 등을 설명했다. 신영식 광
양지부장이 총회를 대의원제로 하면 좋겠고 신입
회원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
다.

김시묵 부이사장이 정기총회를 전원총회로 할 
것이냐, 대의원총회로 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오늘
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했
다. 강종관 부산지회장은 선출총회만 전원총회로 
하고 결산총회는 대의원총회로 하는 것에 찬성한
다고 했다. 신영식 광양지부장, 김경호 운영자문위
원, 오상석 운영자문위원, 박만석 이사, 박충곤 고
양지부장, 김윤정 이사, 김승수 보도사진분과위원
장 등이 의견을 제시했다. 전원총회로 할 것이냐, 
대의원총회로 할 것이냐만 논의하자는 의견도 나
왔다. 대체로 대의원제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했
다. 김시묵 부이사장이 대의원제를 이사회에 상정
하고 총회에서 인준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형준 사무처장이 정관 개정은 문체부에서 허
가가 나야만 할 수 있다고 했다. 

심재안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장학금에 
관해서 설명했다. 배택수 상임이사가 총회에 관해
서, 국제공모전처럼 한 작품을 여러 곳에 출품할 
수 있게 하는 등 공모전 규정에 관해서 설명했다. 
규정을 풀어주되 입선까지만 풀어주자는 의견이 
많았다. 입선된 작품을 다른 데 내서 입상하면 거
기까지는 풀어주자. 회비면제에 관해서도 말했다. 
신영식 광양지부장, 엄태수 안성지부장, 박충곤 고
양지부장, 손용희 아산지부장, 김서윤 이사, 강종
관 부산지회장, 홍창희 여주지부장, 이상근 고성지
부장이 의견을 제시했다. 유수찬 이사장이 공모전
에 관해서 심사 규정을 보완해서 회원이 될 수 있

게 해주는 것이 효과 있다고 보충 설명했다. 회원 수 배가 방안도 논의했다. 
김형준 사무처장이 공모사업에 관해서 말하고, 유수찬 이사장이 공모전에 관해서 보충 

설명했다. 엄태수 안성지부장, 김서윤 이사가 의견을 제시했다.
호텔 앞 계단에서 임원과 지회·지부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운영자문위원단도 기념사진

을 촬영하고 행사를 마쳤다. 

신현하 개선발전위원회 위원장

심재안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시묵 부이사장

배택수 상임이사

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참석자들

강종관 부산지회장 박충곤 고양지부장 김윤정 이사 신영식 광양지부장

손용희 아산지부장 김승수 보도사진분과위원회 위원장 엄태수 안성지부장 오상석 운영자문위원

홍창희 여주지부장 김서윤 이사 김경호 운영자문위원 박만석 이사

2024년 전국 지회·지부장단 회의 
     개최 인사말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회의 참석자들과 단체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회의 참석 운영자문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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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제공_이성환(누드사진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누드사진분과위원회, 2024년 실내 조명 누드 촬영회 제30대 특수사진분과위원회 정기출사 

디지털아트분과위원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분과위원회 소식 SOCIETY NEWS 분과위원회 소식 SOCIETY NEWS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누드사진분과위원회(위원장 정지우)에서 주최
한 실내 조명 누드촬영회가 지난달 31일, 익산 소재 그라포스 명품사진
교육원 실내촬영장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빛과 선을 창조하는 누드촬영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촬영회는 
참가자 100여명 이라는 진기록과 함께 초만원 상태가 빚어지며 침체된 
국내 누드사진의 부활을 예고하기도 했다.

박진일 사무국장의 사회로 서막을 알렸으며 이성환 부위원장의 내빈 
소개와 함께 회원 표창 그리고 부위원장과 감사에게 본회 배지를 달아 
주는 순서로 진행됐다.

내빈으로 유수찬 이사장을 비롯해 최차열, 이향룡 부이사장이 참석하
였고 이막래, 한재원, 이성록, 한용상, 정종관 이사, 윤영녀 디지털아트분
과위원장, 김현호 인물사진분과위원장, 황치길 촬영지도회 부위원장, 유
찬도 전주지부장 등이 자리에 참석해 주었다.

유수찬 이사장은 “촬영장을 가득 메운 작가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벅
찬 감동을 주체할 수 없다”면서 침체된 누드 예술의 활력을 불어넣는 강
력한 신호탄이 이곳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 즐거움을 금치 못하겠다“며 

격력사를 하였다.
정지우 누드분과위원장은 인사말을 통
해 ”한때 인천, 대전, 전주지부 등 전국누

드촬영대회가 봇물
을 이루며 누드예술
의 르네상스를 누렸
으나 작금의 현실은 
인식 부족으로 인해 
되레 퇴보하며 침체
일로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뼈아
픈 실정에 놓여 있
다“면서 누드 예술의 옛 명성을 되찾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오와 함께 참가자들에게 고마움도 
빠뜨리지 않았다,

모델 연출에는 대한민국의 살아 있는 누드 예술의 전설로 일컬어지는 
서성광 촬영지도위원이 진행하였으며, 빛을 통해 여체의 선을 강조하는 
차별화된 지도였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촬영자로 나선 최혜진(익산) 
작가는 “뜻 깊은 행사를 익산에서 개최해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었다”라
며 즐거운 비명과 함께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누드촬영회가 자리매김하
길 바란다”며 누드분과에 바람을 전하기도 하며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특수사진분과위원회(채석근 위원장)에서는 2024년 
4월 10일(수) 충남 서산시 지곡면의 환성리와 대요리, 
대산읍의 대산리,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의 해어름까페 
일대에서 정기출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김춘
도, 이상영, 이재수, 이종석, 장창근 이사를 비롯한 40여
명의 분과위원이 참석하여, 장노출 사진도 촬영하고 독
창적인 촬영 기법도 공유하며 뜻깊은 정기출사의 시간
을 가졌다. 

특수사진분과 회원들간에 인사를 나누며 한정식 뷔
폐로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반가운 모습을 담는 기
념 사진 촬영과 많은 인원이 불편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조편성을 하였다.

바닷가에서의 장노출사진 촬영은 대개 장소가 협소하고, 이번 출사에
는 참가 인원도 많았기에 부득이 3개조로 나누어 대산리 솟대, 대산리 갯
골과 폐선, 대요리 폐선 등 3개조로 나누어 촬영하였다.

특별히 우영건, 이재규, 김정인 위원님들께서 조별로 전반적인 촬영지
도를 담당하여 원활한 장노출 촬영을 이끌어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일

부는 이튿날 당진시 신평면 소재 해어름 까페 주변에서 그물까지 촬영한 
후에 귀향하였다.

이번 정기출사를 통하여 특수사진분과 회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관심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장노출 출사 방법의 제시와 특수사진분
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협의의 과정을 통하여 사진의 깊이를 한층 높이
려는 회원들의 발전된 모습을 확인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2024년 4월13일(토) 대전시 중구 대흥로에 소재한 대전 아트빌딩 
605호에서 강사 이덕만 감사(한국사진작가협회 특수촬영 강사)을 초빙
하여 디지털아트분과 회원 및 대전지회 간사님들이 참석하여 특수촬영
기법에 대한 강좌를 개최하였다.

문은회 디지털분과 부위원장의 사회로 오전 9시 30분부터 등록을 시
작으로 윤영녀 분과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과 업무 보고회를 갖고, 내
빈으로는 이성록, 이홍기 분과담당이사가 참여하
였고 디지털아트분과에서는 김철수, 박인호이사
가 참석했다.

오늘의 주제는 특수촬영기법에대해서 이덕만 
강사님의 강의가 있었다.

*다중핸드연속촬영기법
*망원렌즈를 이용한 연속촬영 파노라마 사진

을 짝는방법
*다중핸드 헬드기법 등 다양한 촬영 기법을 흥

미롭고 재미있게 2시간반 동안 쉬지않고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좌를 통하여 디지털아트분과 회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강좌를 통하여 사진의 깊
이를 한층 높이려는 회원들의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점심은 코다리 냉면으로하고 강사와 참석한 회원 모두가  탄갤러리(대
전시 서구 148)에서 박정숙 작가의 개인전을 함께 관람하고 작가와의 만
남의 시간도 갖었다.

인사말을 하는 정지우 위원장

유수찬 이사장님의 격려사(사진중앙)

촬영회 참석한 전국 각지의 누드사진분과위원들님의 내빈

분과정기출사

분과정기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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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MEMBER PLAZA

 

(2024년 4월말 현재)
발전기금적립 내역

□ 27대까지 적립금(2017.2월말) : 798,001,466 		
□ 28대까지 적립금(2020.2월말) : 218,172,424 		
□ 29대까지 적립금(2023.2월말) : 93,715,796 		
□ 30대적립금(2023.3월~3월말) : 34,884,702 		
계 : 1,144,774,388(a)	

○입회자 발전기금 계 : 288,200,000 (2,882명/발전기금100,000/인)	
① 2017년 계 : 36,600,000 ※특별회원2명 제외		
② 2018년 계 : 53,200,000 			 
③ 2019년 계 : 100,900,000 			 
⑤2020년 계 : 15,700,000 ※특별회원3명 제외		
⑥2021년 계 : 27,700,000 			 
⑦2022년 계 : 32,200,000 			 
⑧2023년 계 : 16,900,000 			 
⑨2024년 계 : 5,000,000 			 
▷ 2024년01월(50명):	  5,000,000 		

○기타 계 :	 58,572,922 			 
▷ 이자(보통예금) : 68,628 (28대 누계)	
	             81,623(29대 누계)	
	             12,039(30대 누계)	
▷ 이자(정기예금) :  24,403,796 (28대 누계)	
	             17,034,173 (29대 누계)	
	             12,972,663 (30대 누계)	
▷ 이자(임차보증금) : 4,000,000 (29대 누계)	

○운용 계 : 400,000,000 (b) 		
▷ 사무실 이전 임차보증금 : 400,000,000(목동,한국예총 건물)	

□ 총 적립금 잔액 : 744,774,388(a-b)

2024년 전국 사진강좌 안내(5월)

남원전국사진강좌  남원지부  5월 11일(토)   오후2시~6시  남원 문화예술지원센터                   

울산전국사진강좌  울산지회  5월 18일(토)   오후1시~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군산전국사진강좌  군산지부  6월 01일(토)   오후2시~6시  근대역사박물관 옆 장미공연장        

■ �오원석(대전)지회감사 모친별세 
별세 2024년 3월 29일  발인 2024년 3월 31일

■ �차명환(광명)회원 별세 
별세 2024년 3월 30일  발인 2024년 4월 1일

■ �김진안(강릉)자문위원 별세 
별세 2024년 4월 09일  발인 2024년 4월 12일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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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가르침 대중과 나눈다

제6회 한국불교전통사진전

전시일시	 2024년 5월 13일(월) ~ 6월 30일(일)
전시장소	 용인 연화산 와우정사 경내
전시오픈	 2024년 5월 15일(수) 오전10시
전시주최	 사진집단 행궁포토
	 경기북부 여성사진가회 숨
	 장안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진반
전시주관	 윤기섭 사진연구소
전시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전통불교사진작가협회
	 대한불교열반종 총본산 와우정사
	 세계불교문화교류협회
	 세계불교도총연맹
	

2024년 5월 13일 ~ 6월 20일까지 용인 연화산 대한불교 열
반종 총 본산인 와우정사 경내에서 제6회 한국불교전통사진
전이 개최된다. 이번에 개최되는 사진전은 주최는 사진집단 
행궁포토, 경기북부 여성사진가회 숨, 장안대학교 평생교육
원 사진반, 주관은 윤기섭 사진연구소, 후원 한국전통불교사
진작가협회, 대한불교 열반종 총본산 와우정사, 한국사진작
가협회, 세계불교문화교류협회, 세계불교도총연맹이 함께하
는 전시회이다. 
이번 와우정사 경내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불교사진전은 
우리나라 전통불교 문화유산을 사진예술로 승화해 불교의 
진리를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또한 다양한 불교사진작품 전시로 경내를 방문하는 일
반 대중 및 신도들에게 불교사진예술의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함에 있다. 이에 전시를 통해 와우정사 경
내 문화유산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전시에 의미를 두
고자 한다.
이번 전시를 위해 윤기섭 사진연구소의 기획 및 지도에 따라 
사진집단 행궁포토, 경기북부 여성사진가회 숨, 장안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진반 사진가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우리나라 전통불교 문화유산을 사진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전시오픈식은 5월 15일 오전
10시 와우정사 경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많은 불교사진에 
관심이 분들과 사진애호가들의 성원과 관람을 기대한다. 

ⓒ주남석 ⓒ채미경

ⓒ최수완 ⓒ홍영미

ⓒ조미자

ⓒ송진용

ⓒ형성덕

ⓒ주정순

ⓒ이영옥 ⓒ배정옥

ⓒ조규일

ⓒ박정숙

ⓒ송효순 ⓒ이춘림 ⓒ송영길

ⓒ박영남 ⓒ오정선 ⓒ김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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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다
안순희 개인전

전시일시	 2024년 6월 11일(화) ~ 6월 16일(일)
전시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제10전시실
전시작가	 안순희(010-2050-2680
	 eockd011@naver.com) 

바다는 사진가들에게 가장 친숙한 피사체다.
사진을 시작하면서 바다와 친해지는 연습을 하면서도
막상 그 내면의 세계를 담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다.
이번 사진 작업의 모티브는 가족과의 추억에서 시작되었다.
어릴 때 바다를 볼 수 없는 내륙에서의(단양) 성장 탓에
바다라는 공간은 나에게 항상 동경의 대상이었다.
지난 흔적의 기억을
빈 의자라는 오브제로 표현해보았다.  <작가노트 중에서>

오지의 사람 그리고 삶
류태석 개인전

전시일시	 2024년 6월 12일(수) ~ 6월 17일(월)
전시장소	 인사아트센터 3층 특별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1-1
	 관람시간 10:00~19:00)
전시작가	 류태석(010-7574-9702)

"오지의 사람 그리고 삶"은 어떤 특별한 장소나 상황에서 찍힌 사진들을 
통해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 하는 나의 시선을 담아낸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집에는 자연과 어우러져 조화로운 풍경을 이루는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지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빛과 소리가 만나 이색적인 풍
경을 창출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적인 도시에서도 자연의 아
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중략>

나는 오지를 여행하면서 세부적인 흔적들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
리를 탐험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흔적, 삶의 흔적들은 우리가 어디에
서 왔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흔적들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삶의 무한한 변화를 담고자 했습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여행의 울림 - 인간과 자연이 어울린 나의 이야기
이향룡 개인전

전시일시	 2024년 5월 29일(수) ~ 6월 3일(월)
전시장소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
전시오픈	 2024년 5월 29일(수) PM.17:00
전시작가	 이향룡

‘여행은 발견의 연속이다.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자신을 발견한다.’
카메라에 담았던 이 모두는 단순한 풍경 사진과 인물의 집합이 아닌 긴 역
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어울린 이야기들이다. 여행을 하는 동안 
나 역시 그 이야기 속의 한 사람이 되면서 내가 느끼고 깨달은 그 흔적들을 
여기 모았다. 흔적을 모으면서 우리 역시 하나의 큰 세계 안에서 몸과 마음
을 나누며 서로 깊이 연관되어있음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을 이 사진집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본다.  <작가노트 중에서>

절로절로 저절로
유병용 초대전

전시일시	 2024년 5월 22일(수) ~ 6월 2일(일)
전시장소	 수덕사 禪(선)미술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Tel.041-330-7735)
전시작가	 유병용 

절 풍광이 그려내는 찰나의 깨달음
우암(尤菴) 송시열(宋時烈) 선생의 ‘청산(靑山)도 절로 절로 녹수(錄水)도 
절로 절로 / 산(山) 절로 물 절로 산수(山水) 간(間)에 나도 절로 / 그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절로’라는 시구(詩句)를 떠올려 본다. 나도 어
느새 몸 나이 칠순을 훌쩍 넘어섰다. 아무 탈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
하게 여기며, 내 몸이 나에게 불편하고 남을 불편하게 할 때가 떠나야 할 
때라고 하시던 큰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산다. 범부(凡夫)로서 절로 절
로 저절로 깨우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불교와 맺은 연을 소중하게 안고 
살아갈 것이다.  <작가노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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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의 발견 - 미호강
신명현 개인전

전시일시	 2024년 5월 28일(화) ~ 6월 2일(일)
전시장소	 한국공예관 3층 5갤러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전시오픈	 2024년 5월 28일(화) 오후4시
전시작가	 신명현 

미호강은 청주를 가로질러 금강 합류점까지 유유히 흐르는 강이다. 
이른 아침에는 안개가 물 흐르듯이 자욱하지만 이내 동이 터오르면 
안개가 걷히면서 다채로운 경관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자연의 경이로움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피부에 와 닿게 한다. <중략>

미호강을 통해 경계라는 것의 의미를 단순히 구분 짓는 것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것을 품고 생각할 수 있게 재정의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경계를 통하여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됨에 감사하며 
이와 관련한 나의 생각들을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감사하게 생각한다. <작가노트 중에서>

남도의 하루
칠순기념 이치일 개인전

전시일시	 2024년 5월 10일(금) ~ 5월 15일(수)
전시장소	 목포문화예술회관 2층 제3전시실
	 (전남 목포시 남농로102 
	 관람시간 오전10시 ~ 오후6시) 
전시오픈	 2024년 5월 10일(금) 오후6시30분
전시작가	 이치일 

남도의 하루는 길고도 짧은 시간이기도 하다.
남도의 곳곳을 다니며 기후변화로 아름답게 옷을 갈아입는
하루 하루라는 풍경에 이끌려 그 찰나에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아온 수많은 날들!!! <중략>

특히 바둑 알처럼 크고 작은 섬들이 서해, 남해, 다도해 풍경이며 
해넘이와 매직아워가 아름다운 유달산! 
너무 아름다워서 내 마음 속에 항상 그날을 간직하고 오늘도 카
메라를 메고 빛을 찿아서 다닙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심상누설(心想漏泄) 2024 Reveal One’s Mind
단국대학교 사진예술아카데미 27기 수료전 

전시일시	 2024년 5월 22일(수) ~ 5월 28일(화) 12:00
전시오픈	 2027년 5월 22일(수) 오후5시
전시장소	 마루아트센터 5관(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35-6, T.02-2223-2533)
전시작가	 김현수, 김현희, 강혜은, 박균희, 서정숙, 양진섭
	 윤수희, 이순희, 이정아, 전채영, 채금순, 최광식
전시기획 및 작품지도 교수  양양금

이번 전시는 사진예술아카데미 27기의 수료전으로 김현수, 김현희, 이정아 등이 
참여하여, 갯벌, 잊혀져가는 옛 고향집의 풍경, 녹슨 철판의 추상적 이미지 등을 
통해 각자의 심상을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전통적 한복의 춤사위, 거울의 
반사를 통해 드러난 작가의 내면, 나무의 옹이를 통한 심오한 메시지 등, 다채로
운 주제의 사진들로 작가들의 다양한 심상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Gallery에 게재된 사진전시회는 사진전문 잡지인 월간 한국사진에서 본 협회 회원들 뿐 아니라 사진애호가들에게 
다양한 사진전시를 소개하여 직접 관람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게재되는 사진
전시회는 본 협회 회원이라면 무료로 진행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Gallery 사진전시회 올리는 방법 
1. 대표작 1~2점, 간략한 작가노트 A4 1/3분량.
2. 전시제목, 전시장소, 전시날짜, 전시작가 순으로 작가노트에 삽입하여 제출요망.   
3. 데이터 올리는 곳 
  : 웹하드 접속 후 아이디 kpask / 패스워드 kpask - 무료 갤러리 투고 폴더에 투고자명 폴더 생성 후 업로딩  
  : 본 협회 이메일 koreapask@daum.net 로 무료 갤러리 투고자명으로 데이터 업로딩
4. 업로딩 일자는 익월 게재 희망시 전월 3번째 주 금요일 이전까지 데이터 업로딩 요망  
    (ex. 2월호 게재 희망시 1월 18일 이전까지)
5. 단, 투고원고가 너무 많을 시 임의 편집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게재 문의. 02-2655-3131 

    Ga||ery 투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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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상주사랑전국관광사진공모전

제39회 군산새만금전국사진촬영대회

제3회 장노출전국사진대전

제21회 전국품바사진촬영대회

제29회 경기도사진대전

경기포토페스티벌 2024

제44회 대구광역시사진대전

제46회 전국흑백사진대전

제33회 경상남도사진대전

제18회 광주광역시사진대전

제54회 충청남도사진대전

제28회 울산광역시사진대전

제32회 울산전국사진공모전

제32회 대전광역시사진대전

제35회 부산사진대전

제51회 청주전국사진공모전

제12회 부안전국사진공모전

제10회 파주평화전국사진공모전

제20회 광명전국빛사진공모전

제24회 여주전국생태사진공모전

제34회 원주전국사진공모전

제2회 원주전국사진촬영대회

제36회 양산전국사진공모전

제33회 웅진전국사진공모전

제37회 안동전국사진공모전

제32회 강릉전국사진공모전

제36회 김해전국사진공모전

제10회 완주전국사진공모전

제31회 논산전국사진공모전

제1회 의왕전국사진공모전

제7회 신안전국사진공모전

제24회 남양주전국꽃사진공모전

제48회 전주전국사진공모전

제69회 진주전국사진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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